
Ⅰ. 서 론(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논문은 돌봄(car e)의 개념이 지닌 고유한 도덕적

성격을 탐구함으로써 간호의 본질에 부합하는 돌봄의 윤

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삼는다. 지금까지 간호학자들은 간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돌봄에 대한 어원을 탐색하고 내용의 범주

를 규정함으로써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의 본질로

서의 돌봄에 대한 이해는 특히 간호학적 지식체의 고유

한 특성이 무엇이며 ,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천적인 간호

행위로서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다. 왜

냐하면 간호학적 고유한 특성은 근본적으로 돌봄이라는

실천적인 행위가 함축하고 도덕적 성격과 목표에 기인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행위가 지향하고 있는 도

덕적 성격과 목표는 오로지 간호학적 지식체가 함축하고

있는 돌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규정을 통해서 독자적

인 윤리적 탐색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진다 .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된 간호윤

리는 간호행위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론

규범윤리학에서 탐구된 전통적인 윤리이론이나 윤리원칙

을 간호행위에 연역적으로 적용시키는 응용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간주되어왔다. 또한 의료윤리와 별 차별 없이

전통적 윤리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생의 윤리의 기본원칙

과 규칙들로 간호윤리가 구성되어져 간호행위에 대한 도

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Beau ch am p ,

1994 ; H on g , Yeom & H a n , 1994 ; Kim , Son &

Kim , 2 000 ) . 즉 전통적인 윤리이론인 칸트의 의무주의

와 공리주의 , 롤스의 정의론, 그리고 비참과 칠드레스에

의한 생의 윤리의 기본원칙들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

행금지의 원칙 , 선행의 원칙 , 정의의 원칙 등이 간호윤

리의 기본원칙과 규칙으로 응용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

한 윤리이론과 윤리원칙에 기초하여 간호 윤리가 구성되

고 간호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 돌봄

이라는 간호행위 자체가 지닌 고유한 도덕적 성격은 무

시되거나 , 혹은 그 기본 이론과 원칙에 종속되는 가치체

계로서 머물러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왜냐하면 간호

윤리는 오로지 간호행위가 지닌 고유한 도덕적 가치에

기초하여 그 틀이 형성되었을 때 , 비로소 다른 분야의

윤리와 구분되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

서 지금까지 간호학자들 사이에서 간호의 본질로서 합의

를 본 돌봄이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도덕적 성격에 대한

탐구를 함으로써 간호윤리는 간호행위의 정체성을 확고

히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윤리적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호행위가 지니는 고유한 도덕적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간호에 있어서의 돌봄의 특성은 어떤 보

편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당위적으로 판단되어 , 합리적

합의에 의해 수행되는 것에 있지 않다. 돌봄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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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타자와의 상호 교호적인 관

계형성을 기초로 하여 개별적인 의사소통과 행위가 이루

어진다는 것에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돌봄은

인간관계 윤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특성과 그리고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

라서 돌봄의 고유한 특성은 타자와의 감정을 통한 의사

소통과정을 통해 간호의 도덕적 목적을 성취하는 예술이

라는 특성 속에 있다. 간호윤리는 바로 도덕적이며 미감

적(a es t h et ica l )인 특성을 지닌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성취시키기 위한 돌봄의 윤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

라서 간호에 있어서의 돌봄의 윤리는 예술로서의 돌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덕(vir t u e)을 갖춘 성품과

관계의 윤리를 필요로 한다. 즉 간호의 특성에 맞게 요

구되는 윤리는 바로 예술로서의 돌봄의 행위를 위한 간

호사의 자질로서의 성품(ch ar a ct er - t r a it )의 윤리와 미

감적(a es t h et ica l ) 특성을 지닌 인간관계의 윤리가 요구

되는 것이다 . 궁극적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간호에서의

돌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료윤리와 구분되는 간호윤리

의 고유한 특성을 탐색하여 보고, 간호행위의 목적과 특

성에 합당한 돌봄의 윤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은 간호의 목적과 특성에

합당한 돌봄의 윤리에 대한 방향을 예술로서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성품의 윤리와 미감적 특성을 지닌 관계

의 윤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간호사와 대상자와 관계 속에

서 수행되는 돌봄의 도덕적 특성을 간호이론가들의 이론

을 통해 고찰하여 보고, 돌봄의 도덕적- 미감적 특성에

합당한 윤리적 패러다임을 바움가르텐의 미학사상과 쉴

러의 미적 성품론, 그리고 칸트의 미적 판단론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미감적인 관계의 윤리를 통해 모색하여 보기

로 하겠다. 이 논문에서 전개될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1 . 최근 10여 년간의 간호이론가들에 탐구된 돌봄의 본

질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

2 . 예술로서의 간호행위가 지닌 돌봄의 도덕적 성격에

대해 탐구한다.

3 . 돌봄의 특성에 적합한 윤리적 패러다임을 바움가르

텐의 미학사상과 쉴러의 미적 성품론 , 칸트의 미감

적 판단론을 통해서 고찰한다 .

Ⅱ. 본 론

1. 간호의핵심적패러다임으로서의돌봄의개념과의미

ca r e , ca r in g은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2가지 의미

로 분류되고 있다 ; 즉 car e for . . . .를 돌보다라는 의미

처럼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고 안전하게 보

호하고 지지하는 활동이나 , 혹은 car e a bou t . . .를 염

려하다처럼 진지한 정서를 지닌 주의, 마음의 책임을

포함하는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의 주관적 태도, 감정, 마

음의 상태를 의미한다(N a n cy , 19 9 1) . J . M os e

( 19 90 )는 최근 10 년간의 간호이론가 들에 탐구된 돌

봄의 개념을 4가지 범주를 통해 분류하고 있다 : 1 ) 인

간의 존재론적 특성으로서의 돌봄과 2 ) 도덕적 규범으

로서의 돌봄 , 3 ) 정서상태로서의 돌봄과 4 ) 대인 관계

로서의 돌봄, 5 ) 간호중재로서의 돌봄이다. 이러한 돌봄

의 4가지 범주가 함축하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돌봄은 인간의 고유한 존재론적 특성으로서 모

든 인간에게 잠재하고 있는 인간 현존재의 양식으로 규

정된다. 이러한 인간 누구나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돌

봄의 존재론적 특성이 바로 간호행위의 원동력이 된다 .

Ben n er , Wr u bel ( 1987 )에 따르면 모든 간호실천은 바

로 인간현존재를 특징짓는 세계 내 존재방식으로서 돌

봄으로부터 유래한다 . 인간의 돌봄에 대한 경험은 환자

의 다양한 삶의 차원에서 건강과 불 건강의 의미를 이해

하는 간호실천의 행위에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 돌봄은

세계 내에 깊숙이 참여하여 주체적인 삶의 의미를 발

견하기 위한 존재양식인 것이다. 또한 간호학자들은 돌

봄을 간호에서의 도덕적 명령과 이상으로서 규정하고 있

다 . Wat s on ( 19 88 )에 따르면 돌봄은 간호의 가장 근본

적인 가치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증진시키는 도덕

적 이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돌봄은 간호하는 간호사의

자질 , 성격적 특성으로서 공감 능력 , 부드러움 지지능력

을 통해서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획득되어질 간호의 이

상인 것이다 . 그리고 간호학자들은 돌봄의 고유한 특성

으로서 정서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 이것은 특히 환자의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감정의 개입으로서 공감이나 연민

등을 일컫는다 . 여기서 돌봄은 간호행위를 촉진시키는

관심과 헌신 , 그리고 사심 없는 정서의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감정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돌봄은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 교호적이며 지지하는 인간 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수행되

는 돌봄은 공감 , 동정, 친밀성 , 비소유적인 이타적 감정

과 행위 등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 결국 이러한 돌봄

의 내용은 많은 간호학자들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중재의

활동으로서 설명되어진다 . 돌봄의 활동은 주의 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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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환자교육 , 환자 지지 , 접촉 , 함께 하기 등의 전문적

기술 , 능력으로서 특수화될 수 있으며 , 이것은 환자를

조력하는 모든 가능한 간호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 M os e ( 19 90 )에 의해 범주화된 돌봄의 내

용을 요약해 봄으로써 간호학자들이 어떻게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여기서 간호의

본질로서 규정된 돌봄의 4가지 범주들은 서로 차별된

내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 서로 상호연관성을 지닌 통

합된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돌봄은 인간의

선천적 자질이며 , 공감, 감정이입, 고통에 대한 연민 ,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민감성 등의 정서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근원적 존재방식

인 것이다 . 또한 돌봄은 이러한 정서적 능력의 계발을

기초로 한 타자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획득되는 전문적인

간호 행위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며 , 궁극적으로 이러한

돌봄은 간호의 근본적인 가치이며 이상으로서 인간성을

보호 , 증진시키는 도덕적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다 . 특히 Kn owlden ( 199 1)은 전문직 간호인의 돌봄을

내용과 관계의 측면으로 분류한다 . 보건교육, 건강사정,

신체적 간호가 돌봄의 내용의 측면에 속하며 , 환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관심을 보이고 , 발전과 희망을 확대

하는 것 , 경청 , 자존감의 형성, 접촉이 돌봄의 관계의

측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돌봄의 두 가지 측

면에 대한 서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미 대상자와

의 정서적 관계형성을 통해서만이 전문적인 내용을 지닌

간호행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무엇보다는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하는 돌봄은

어떠한 이성적 합의에 의한 규정적 원칙에 의해 인도되

는 것이 아니라 , 타자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과 정서적

능력이 계발되었을 때 상호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의 윤리는 돌보는 자의 자질과

성품의 계발을 위한 덕 윤리와 관계의 윤리라는 관점에

서 탐구될 수 있을 것이다 .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 유지 , 증진시키는 목적을 지니는 간호에서의 돌봄

은 타자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정서적 자질을 바

탕으로 한 구체적인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

기 때문이다.

2 . 간호이론에서의 예술로서의 돌봄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돌봄은 바로 돌보는 자의 성품

과 관련된 정서적 능력과, 인간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도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이

와 같은 돌봄이 지닌 고유한 도덕적 특성은 돌봄은 예

술이다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

행위로서의 돌봄이 예술이라는 주장은 이미 Ch in n과

Kr a m m er (199 5 ) , 그리고 Wa t s on ( 198 8 )의 저서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Ca p er ( 197 8 )의 간호지식의

4가지 유형에 대한 모델에 따라서 Ch in n과 Kr am m er

( 19 9 5)는 경험적 지식 , 도덕적 지식 , 인격적 지식과 함

께 미감적 지식이 간호학적 지식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감적 지식은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이 일어나는 행위, 태도 , 품행들을 통해 표현되며, 이것

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직관 상상력이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환자에 대한 감성적 경

험은 인지적인 재현이나 설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창조

적 직관력에 의해 상황을 통찰하는 것이며 , 이것은 예술

로서의 간호행위를 출현시킨다. 간호사의 예술로서의 돌

봄의 행위는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 깊이 참여하여 고

유한 의미를 발견하는 숙련성을 요구한다 .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만성통증의 경험을 상상하고 그 의미를 직관

하는 과정, 이에 대한 표현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 참

여과정을 내포하고 있다(Kon g , 1999 ) .

왓슨( 19 88 )은 자신의 저서 간호 : 인간과학과 인간

간호 에서 초개인적 돌봄이 어떻게 예술로서 표현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 간호에서의 예술의 활동은 한

개인의 듣거나 , 보거나, 혹은 직관 , 상상력을 통해서 다

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로

부터 출발한다 . 즉 간호사는 다른 인격체의 감정을 읽어

내서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즉 타인과의 공감능력은 돌봄

이라는 예술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돌봄

의 행위는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상호 주관적 관계 속에

서 일깨워진 감정을 행동 , 접촉 , 소리 그리고 언어 등의

수단을 통해 전달하며, 이것이 바로 예술로서의 간호의

활동이다 . 돌봄이라는 예술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

아를 대인관계의 상황 속에 참여시켜 감정을 전달하고

드러나게 하며 , 간호대상자에게 더욱 수준 높은 자아에

대한 감각과 정신, 신체 , 영혼의 조화를 향해 활동한다.

예술로서의 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몸, 마음 , 영혼의 조

화상태로 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증진시켜주는

데에 있다 . 왓슨에게서 이러한 돌봄의 행위는 간호의 도

덕적 이상이다 .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감정

을 지각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대상자와의 상호 교호적

관계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돌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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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예술로서 돌봄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도덕

적 감수성과 감성적 능력에 대한 자질의 계발이 요구되

는 것이다(Kon g , 1999 )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로서의 돌봄의 행위가

지향하는 궁극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도덕적 이념

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건강, 즉 몸 , 마음 , 영혼의 조화

상태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러한 간호의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되는 예술로서의 돌봄

에 대한 윤리적 입장은 철학적 미학에서 전개된 미학이

론을 통해 미감적, 윤리적 패러다임 내에서 재조명이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3 . 미학 이론에서의 인간의 선천적 자질로서의 감

성적 능력

그러면 미학이론을 통해 돌봄의 윤리가 어떻게 재정

립될 수 있는가? 돌봄의 윤리는 인간의 감성적 능력과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한 예술로서의 돌봄이 어떻게 가능

한가에 대한 탐구를 전제로 한다 . 따라서 돌봄에 대한

미학적 탐구는 예술행위를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감성적

능력의 계발을 통해 돌보는 자의 성품이 계발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

그러면 우선 미학사에서 전개된 주된 미학 이론을 간

단히 살펴보면서 예술로서 돌봄의 윤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예술 중에서도 특히 비극의 효과에 대해 강조

하고 있다 . 그에 따르면 비극은 연민과 동정이라는 감정

이입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 도덕적 감정에로 순화 혹은

억눌려 있던 감정이 표현됨으로써 카타르시스라는 치유

효과를 지닌다 . 이러한 예술적 행위는 인간 본성과 행위

에 대한 발견적 인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이 아니

라 , 도덕적 감정의 계발과 치유효과를 지닌다(Ch o ,

1983 ) . 이러한 예술의 효과는 마치 간호에서의 돌봄의

행위가 대상자와의 공감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

한 발견적 인식과 더불어 도덕적 감정과 자기치유감정을

갖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18세기 영국의 경험론자들 , 특히 허치슨과 흄은 대상

에 대한 외적인 지각에 대해서 내적으로 반응하는 일종

의 내감(in n er s en se )인 섬세한 취미(t a s t e )에 대한

이론을 전개시켰다. (Siefer t , 19 9 5) 내감은 도덕적 감

정과 유사한 능력으로서 감정을 통해서 사물을 예민하게

판별하고 , 주의 깊게 관찰하는 능력이다. Hu m e에 따르

면 이러한 섬세한 취미는 사고의 명석성 , 판별의 정확

성 , 건전한 지각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감정을 통해 개별

적 대상을 식별하고 , 예민하게 사물의 특성에 대해서 반

응하는 능력인 것이다(Kim , H . R . & Kim , H . S . ,

1997 ) .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대

해서 지각하고 판별하여 반응하기 위한 예민한 내감을

지녀야 할 것이며,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자질을

숙련시키는 것이 돌봄을 위한 기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

또한 독일에서 미학이란 학문을 성립시킨 바움가르텐

( 17 58 )은 체계적인 감성적 인식능력과 감성적 인식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인 탐구를 하였다 .

그는 감성적 인식능력을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추리를 하고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는 이성에 의한 능력

과 동등한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따라서 그에게서 아름

다움과 예술의 창조는 이러한 감성적 인식능력이 완전하

고 조화롭게 계발된 상태에서 가능하며 , 인간은 이를 통

해 미적인 성품을 지니게 된다 . 그러면 독자적인 감성적

인식능력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 가?

그리고 감성적 인식능력에 의해 도달되는 감성적 진리는

무엇인가?

바움가르텐은 인간의 선천적인 자연적 기질로서의 이

러한 감성적 인식능력의 총체성을 유사이성이라고 칭한

다 . 유사이성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들이 있다 :

1) 주의력(In gen iu m )은 사물의 유사성 , 즉 다르게

보이는 사물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감성적 능력이

며 , 외적 감관의 작용에 의한 지각활동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예리한 정신적, 영혼의 변화를 감지해 내는 능

력이다. 2 ) 예민성(a cu m )은 사물들 사이의 차별성을

예민하게 지각하여 내감에 의해 반응하는 능력이다 . 이

것은 예민한 감수성을 의미한다. 3 )기억력은 이미 가지

고 있는 일련의 표상들을 재인식하는 능력이다. 4 ) 예

지력은 일련의 표상 군이 지닌 법칙성을 통해 미래를 예

견하는 능력이다 . 5 ) 기호능력은 대상과의 일치를 표현

하는 능력이다 . 6 ) 감성적인 판단능력은 감정(감응)을

통해 사물들에 대한 조화, 부조화를 예리하게 판별하는

능력이다 . 7 ) 시적인 창조적 상상력은 기억력과 주의력

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형태 , 즉 이미지를 상상해 내는

능력이다(Kon g , 199 9 ) .

미학은 이러한 감성적 능력에 의한 인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 인간의 마음의 능력들을 조화롭게 계발하기

위한 전인적 교양을 위한 도구가 된다 . 따라서 미학의

진정한 목적은 자연적 기질인 예민한 감응능력과 감성적

판단력을 계발시켜 미적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에 있다 .

(Sier fer t , 1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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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바움가르텐이 체계적으로 분석한 감성적 능력

은 특히 돌보는 자의 미적 성품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 돌보는 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요구들을 감성

적 능력 , 특히 주의력, 상상력 , 판단력을 통해 즉각적으

로 파악하며 그려내며 예견할 수 있으며 , 이를 언어와

태도 , 행위를 통해 돌보는 행위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

러한 간호대상자가 처한 개별적인 삶의 진리를 인식하고

언어와 행위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감성적

능력과 이에 대한 계발이 요구된다 . 따라서 바움가르텐

의 미학은 돌보는 자의 미적 성품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

4 . 쉴러 미학에서 미적 성품론

쉴러에게서의 미학의 핵심주제는 인간의 미적 교육이

며 , 그것의 목적은 인간의 미적 성품을 계발을 하여 조

화로운 총체적인 인성을 회복하자는 데에 있다. 그에게

서 미적인 성품은 인간의 감성적 충동과 이성충동이 조

화롭게 만나 일어나는 상상력에 의한 유희충동

(Spielt r ieb )의 계발에 의해 형성된다(Sch iller ,

199 5 ) . 쉴러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적 기술적 이성의 일

방적인 지적인 계발은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런 감성을

억압하고 이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쉴러는 오히려 인간의 개성과 구체적이며 생생한

삶의 체험을 억압하는 기술적 이성의 일방적인 계발은

자아의 내적인 소외는 물론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모순을

낳게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고 , 인간의 미적

교육론을 기술적 문명이 파괴한 인간 본성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Park , 1992) .

쉴러는 인간을 추상적인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하

고 있다 : 즉 머무는 것으로서의 그의 인격 (P er son )

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서의 그의 상태

(Zu st a n d )이다. 인격은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성품의

표현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이며 , 자유를 본질로 한다 . 또 상태는 그

의 감성적 성품의 표현으로서 모든 생성의 조건인 시간

에 근거한다 . 인격은 항상 이성적 본성으로부터 출현하

며 , 상태는 인간의 감각적 본성으로부터 출현한다 . 그러

나 우리는 인격과 감각적 상태를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

할 수 없다 .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감각적 충동에 의

해 수용된 삶의 직접적인 상태를 통해서 현실화되어야

하며 , 또한 변화하는 감각적 충동에 의한 삶의 현실성은

인격 속에 담아서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삶의 변화와 생동하는 상태를 지향

하는 감성충동과 상태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삶의 원칙

들을 제시하는 형식충동이 있으며 , 이러한 힘의 충동들

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하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Sch il ler , 199 5) .

쉴러에 의하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감성적 충동과 형식충동을 조화, 일치시켜 총체적인 미

적인 성품의 계발하는 것에 있다 . 그러면 두 충동 가운

데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종속시키지도 않고 종속

되지도 않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두 충동의

조화와 일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쉴러에 의하면 감성적

충동과 형식충동이 경험 속에서 완전히 일치 , 조화된다

면 인간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새로운 충동이 일

어나게 된다. 이 새로운 충동을 쉴러는 유희충동이라 부

른다 . 이것은 감각적 충동과 도덕적인 법칙성을 동시에

실현시키면서 두 충동 어느 하나에 의해 강제되어있는

않는 충동이다 . 이러한 유희 충동의 대상은 아름다움이

다 . 감성적 충동의 대상이 일종의 변화하는 생명이며 ,

형식충동의 대상이 인간의 사고능력에 의한 원칙이라고

한다면, 유희 충동은 살아있는 형태 , 즉 아름다움을 창

조한다. 쉴러에게서 미적 행위는 인간의 감각적 성품과

도덕적, 이성적 성품을 일치 조화한 성품의 총체성에 근

거한 것이므로 참된 인간성의 실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

인간은 오직 그가 그 말의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일 경

우에만 유희하며 , 유희할 경우에만 온전히 인간이

다 (Sch iller , 199 5 ) 유희 충동은 감성적 충동과 형식

충동이 조화 일치되어, 자유로운 심정의 상태를 환기시

켜 미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 예술로서의 미적 행위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삶 전체를 충만케 하는 최고의

자유롭고 현실성을 지닌 심적 상태를 조성한다 .

따라서 인간의 유희 충동의 계발을 통하여 감성적 성

품과 도덕적 성품이 자유롭게 조화된 총체적인 완전한

미적 성품이 형성될 수 있다 . 유희 충동의 계발에 의한

미적인 정신으로부터 미적 행위가 나온다 . 미적 행위는

인간의 자유의 실현이며 , 소외된 인간 본성의 총체성을

회복시켜준다. 이러한 미적 행위로서의 예술은 인간의

자기소외를 극복하게 하고 현존하는 현실적 관계에 의해

억압된 의지의 자율성과 자유와 이성에 대한 통찰 능력

을 가능하게 한다. 유희 충동에 의한 자유로운 예술행위

는 스스로 소외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을

위한 희망에 대한 상을 제시해 준다(Sch ill er , 19 9 5) .

쉴러의 유희충동의 계발에 의한 미적 성품은 특히

돌보는 자의 이상적인 성품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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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신의 조화로운 미적인 성품 속에서 나온 간호행위

는 간호대상자에게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체험하게 한

다 . 왜냐하면 예술은 인간의 자율성을 실현시키는 행위

이며 , 간호사의 미적 성품으로부터 나온 예술로서의 간

호행위는 간호대상자에게 소외되고 분열된 자아를 조화

롭게 통합시켜주며 의지의 자율성과 삶의 생동감을 동시

에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 간호행위는 이성에 의한 도덕

적 원칙과 생생한 삶을 감지해 내는 감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심적 상태로부터 나온 자율적 행위이다. 돌보는

자는 감성적 충동에 의해 대상자의 삶의 현실을 생생하

게 접촉하고 감지하여서 , 이것을 자신의 도덕적, 인격적

가치 속에서 내면화하여 행위로서 표현한다. 자신의 내

면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도덕 원리라도 구체적인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 자율적으로 표현

되어 전달되지 않는다면 ,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원리에

불과할 것이다 . 예술로서의 진정한 돌봄의 행위는 구체

적인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이나 규칙의

지침에 따르는 기술 실천적 행위가 아니라 , 간호사 고유

의 대상자에 대한 감성적 체험과 이에 대한 내면적 반성

을 통해 개성적 표현되는 자율적인 행위이다 . 이러한 미

적 행위는 대상자에게 자율성과 자아에 대한 반성능력을

일깨우게 하여준다 . 따라서 생생한 구체적인 삶을 감지

해 내는 감성적 능력과 이를 반성하는 이성능력의 조화

를 통해 일어나는 유희 충동의 계발은 돌봄을 위한 간호

사의 가장 이상적인 미적 성품을 위한 필연적인 요소라

고 생각된다 . 예술로서의 돌봄의 과정은 분열된 자아라

는 자기 소외의 상태로부터 통합된 자아라는 자기소외의

극복에서 나아가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 간호사의 조

화로운 미적 성품으로부터 나온 돌봄의 행위는 환자에게

진정한 자율성의 회복과 자아통합이라는 치유감정을 일

깨워져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

서 쉴러의 미적 교육론을 통해 살펴본 미적 성품론은 예

술로서의 돌봄을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 간호사들의 미적

성품을 위한 윤리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5 . 칸트 미학에서 미감적-윤리적

(a e s t h et ica l- et h ic a l) 패러다임

1) 미감적 태도와 공통감

칸트 미학의 핵심적 주제는 사물에 대한 과학적 인식

태도와 실용적 관심에 의한 실천적 태도와 구분되는 미

감적인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칸트는

미를 느끼는 선천적 능력을 미감적인 반성적 판단력, 즉

감정을 통해 대상을 반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 (Ka n t , 19 74 ) 미감적인 반성적 판단력은 어

떤 대상을 개념에 의한 논리적 추론에 의해 판단하는 것

이 아니라 ,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도덕적 이념을 향해

확장된 인간의 상상력과 사고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한

일어나는 반성적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이다 . 이러

한 반성적 감정에 의한 미감적 판단은 보편적 개념에 의

해 서술되거나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인식이 될

수 없다. 미감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적

욕구나 관심 그리고 그 대상의 유용성에 대한 실용적 관

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미적 태도에서 비롯된다(Kon g ,

1999 ) .

칸트는 대상에 대한 미감적 태도를 무관심적 만족감

이라는 감정상태를 통해 설명한다 . 이 감정은 모든 관심

으로부터 벗어나 단지 대상과의 자유로운 호의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 즉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감

각적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관심도 , 삶의 유용성을

위해 일어나는 실용적 관심이 배제된 채, 단지 자유롭게

선호하는 태도를 지닌다 . 이러한 대상과의 호의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서로의 생명감을 촉진시켜주는

사랑스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감적 판단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

는가? 미감적 판단은 인간의 상상력과 사고의 자유로운

유희활동에 의해 일어나며 , 인간 상호간에 보편적인 동

의와 전달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

적으로 미감적 판단하는 능력, 즉 공통감이 있기 때문이

다 . 이러한 공통감은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도덕적 이

념을 받아들이는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이다 . 여기

서 공통감은 자신이 지닌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보

편적 인간성을 향해 사유의 지평을 넓히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견지에서 자신을 반성해 보는 상상력에 의한 확

장된 자율적 사유방식에 속한다.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

한 도덕적 이념은 다름 아닌 인간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이다 . 이러

한 공통감은 대상에 대한 과학적 사고에 의한 판단능력

이 아니라 , 오히려 상상력에 자유로운 반성적 활동을 통

해 일어난 감정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

력인 것이다(Kon g , 19 99 )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감적 판단력은 감정을 통해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공통감(sen su s

com m u nis )이다. 따라서 미감적 판단력에 의한 의사소

통은 오로지 보편적인 인간성의 이념을 향해 반성하는

상상력과 사고의 자유로운 유희능력의 계발과정을 통해

- 3 6 9 -



2 0 0 2년 6월

서 이루어지는 것이다(Ka n t , 19 74 ) . 특히 Ar en d t

( 19 82 )는 자신의 저서 칸트 정치철학강의Lect u r es

Ka nt s P olit i ca l P h ilos oph y 에서 칸트의 미학이론을

의사소통의 사회영역에 적용시키고 있다 . 그녀는 취미를

개인의 상상력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에서의 정서적인

공감에 근거한 인간상호간의 의사소통능력으로 보고 있

다 . 이러한 판단의 태도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수용하는

도덕적 감정에 기초하여 누구에게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Ar endt ,

1982 ) .

위에서 설명된 미적인 감정에 기초한 미감적인 태도

는 돌봄의 관계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 즉 돌보는 자는 어떠한 이기적이며, 실

용적인 관심을 배제한 채 , 자유로운 호의적 관계 속에서

돌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돌보는 자가 보편적인

인간성의 이념을 향해 확장되는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동

에 의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공감하는 과정에서 환자

와의 미감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미감적인 관계는 보편

적인 인류애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 의해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 이러한 돌봄을 위한 간호사와 간

호대상자 간의 미감적인 관계형성은 인간 누구나 고유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인간성에 대한 이념을 받아들이고 인

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상호 교류할 수 공통감이 있음

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의 자질로서의 공

통감에 대한 계발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감정

을 인간 상호간에의 교류를 통해 서로 느끼고 전달함으

로써 돌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

2 ) 숭고한 감정과 도덕적 주체성

칸트는 미감적 판단에서 대상과의 자유로운 호의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미적 감정뿐만이 아니라 ,

대상에 대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반감을 극복

함으로써 일어나는 숭고한 감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대

상과의 공감에 의한 순수한 미적인 감정(a feelin g of

t h e b eau t y )은 대상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생긴다

(Kon g , 199 9 ) . 숭고의 감정(a feelin g of t h e

su b lim e )은 대상과의 모순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반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고양 , 자기 긍지의 감정이다 . 즉

인간의 마음에 호의적으로 와 닿는 것이 아니라 , 불쾌감

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다. 그러한 대상을 대할 때에 우

리마음에서 생명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의 유희가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 일단 그 대상에 대한 감성적 거부

가 일어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성적 한계에 부딪혀

서 그 대상을 거부하게 된다 . 그러나 만약 인간의 존엄

성에 근거하여 도덕적으로 계발이 된 사람은 자신의 감

성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그는 그 대

상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라는 역동적으로 마음의 동요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지만,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

하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다 . 즉 자신이 지닌 감성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내부로 향해 도덕적 이념들을

일깨우는 자아에 대한 반성적 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숭

고한 감정이 일어난다 . 칸트는 숭고의 감정이 그 대상을

존중하는 감정이라고 한다(Ka n t , 1974 ) . 숭고의 감정

은 자신과 조화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도덕적으로 반성하여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긍지

감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타자를 존중하는 감정인 것이

다 . 숭고의 감정을 체험하는 인간은 타자와의 차이 속에

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 갈등과 대립의 해소를 자신에 대한 도덕적 반성 속에

서 발견하는 인간인 것이다 . 인간은 인간상호 관계 속에

서 끊임없이 타자와의 차이를 통한 긴장과 갈등 , 좌절과

고통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와 도덕적

주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타자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

게 되는 것이다(Kon g , 199 9 ) .

특히 간호사는 직접적인 호감을 느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과 자주 직면한다 . 특히 고통과 상실

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대할 때 , 간호사는 그들에게서 직

접적인 생명감과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없다 . 그러

나 간호사가 환자와의 감성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도덕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다 . 이때

자신의 내부 속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도덕적 이

념을 일깨워 자신의 긍지를 되찾고 환자와의 관계를 회

복할 수 있을 때 숭고한 감정이 일어난다 . 따라서 숭고

한 감정을 통한 대상과의 관계는 이를 대하는 주관의 더

욱 더 높은 정신적 도덕적 능력의 수양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순수한 미적 감정은 직접적인 공감

에 기초하여 생명감이 고양되는 감정인 반면에, 숭고한

감정은 대상에 대한 반감에 의해 생명감이 저지되었다가

감성적인 자기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생기는 도덕적인 고

양감정인 것이다. 숭고의 감정은 대상과의 반성적 거리

를 취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일어나

는 도덕적인 가치 감정이다 .

궁극적으로 순수한 미적인 감정이나, 숭고의 감정은

모두 도덕적 이념에 기초하여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

어나는 감정이다. 순수한 미적 감정이나 숭고한 감정은

주관적이지만, 사적인 감정이 아니며, 상호 주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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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 왜냐하면 미적 감정과 숭고

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미감적 능력은 보편적인 인간성

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감수성이 계발되었을 때 발휘될

수 있다. 특히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숭고의 감정을

느끼는 간호사는 어떠한 외부의 고통과 역경에도 흔들림

없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타자를

존중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돌봄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Ⅲ. 결 론

지금까지 간호의 본질로서 규정되는 돌봄이 지닌 도

덕적 , 미감적 성격을 탐구하여 봄으로써 , 예술로서의 간

호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돌봄의 윤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모색하여 보았다 . 간호윤리는 타자에

대한 도덕적 , 미감적 감수성과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예술로서의 돌봄의 윤리를 필요로

한다 . 간호에서의 이러한 돌봄의 윤리는 예술로서의 돌

봄의 행위를 위한 간호사의 자질과 관계한 성품의 윤리

와 그리고 상호 교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관계의 윤리

를 필요로 한 것이다 . 그래서 이 논문은 돌봄이 함축하

고 있는 도덕적, 미감적 성격에 합당한 간호 윤리의 틀

을 인간의 감성적 인식론 , 쉴러의 미적 성품, 칸트의 미

학이론을 통해 제시하여 보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돌봄이 간호행위의 모범이라는

의미에서의 도덕적 이상이며, 동시에 간호사의 미적인

품성과 자질에 대한 계발로부터 성취될 수 있는 행위로

서의 예술임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 바움가르텐의 미학이

론에 기초한 감성적 인식능력이라는 간호사의 자질에 대

한 계발은 간호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예민하게 감응하여

판단하고 직관하고 상상하여 그의 요구에 합당한 창조적

이며 개성적인 간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그

리고 쉴러의 미적 교육론울 간호사의 미적인 성품론에

적용시켜본다면 , 간호사의 조화로운 미적 성품으로부터

나온 간호행위는 간호대상자에게 자율성과 삶의 생동감

을 증진시켜주는 예술로서의 치유적 영향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특히 칸트의 미학에서 전개된 인

간의 미감적 판단 능력은 간호사가 보편적인 인간존엄성

에 대한 이념에 기초하여 타자와의 미감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임을 보여주었다 . 왜냐하면 미와 숭

고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미감적 판단능력은 바로 보편

적인 인간성을 수용하는 도덕적 감수성에 기초하여 대상

자와의 상호 주관적인 정서적 관계와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하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서 아름다움

과 숭고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라는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는 돌봄의 관계와 행위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간호행위의 도덕적 특성과 목적

에 합당한 돌봄의 윤리적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간호에서의 돌봄의 도덕

적이며 미감적 특성에 합당한 이론적 틀을 철학적 미학

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돌봄의 윤리에 적용시켜보았다.

특히 위에서 논거 된 바움가르텐 , 쉴러, 그리고 칸트의

미학에서 발견된 이론적 틀은 간호에서의 돌봄이 지닌

도덕적이며 미감적 성격을 규명하고 예술로서 간호행위

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 궁극적으로 이 논

문은 간호에서의 돌봄의 도덕적 지평을 철학적 미학과

접목시켜 봄으로서 의료윤리와 구분되는 간호윤리의 방

향을 돌봄의 미감적 -윤리적 패러다임을 통해 제시해 보

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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